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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A기관의 2020년부터 2021년 중심 데이터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손상

외인코드를 통해 낙상환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낙상환자의 손상외인코드인 W00부터 W19까지 20건의 코드를 분류한 

후, 많이 발생한 W18, W01, W10, W13을 분석하였다. 손상외인코드 W18은 동일 면상에서의 기타 낙상으로 S72, 

Z47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며, S72는 대퇴골의 골절, Z47은 정형외과적 추적치료이다. 손상외인코드 W01은 미끄러

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으로 W18과 같이 대퇴골의 골절인 S72와 정형외과적 추적치료 Z47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W10은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뇌진탕, 경막외출혈 등이 있는 두개내손상 S06이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W13은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으로 40대~70대에서 91%가 발생하여 중장년층이 많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Z47은 정형외과적 추적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S72는 대퇴골의 골절이 두 번째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낙상환자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낙상사고별 많이 발생하는 나이와 주진단코드를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atients hospitalized for injuries who fell using the data 

from 2020 to 2021 at institution A located in Gangneung-si, Gangwon-do, using codes for 

causes of injury. After classifying 20 codes from W00 to W19, which are external cause codes 

for fall patient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W18, W01, W10, and W13 were analyzed. The 

external cause of injury code W18 was other falls on the same plane, with the highest 

frequency of S72 and Z47, S72 being a fracture of the femur, and Z47 being orthopedic 

follow-up treatment. The external injury code W01 was determined to be a fall on the same 

plane due to slipping, tripping, and tripping, and like W18, S72, a fracture of the femur, and 

Z47, orthopedic follow-up treatment, were frequently reported. In W10, intracranial injuries 

such as concussion and epidural hemorrhage due to a fall on the stairs, S06, were common. 

Lastly, in W13, 91% of cases occurred in people in their 40s to 70s due to falls from buildings 

or structures, confirming that they occur frequently in middle-aged people, Z47 had the most 

frequent orthopedic follow-up treatment, and S72 had a fracture of the femur. It was found to 

be the second most common. In this way, the frequency of falling patients was analyzed, and 

the age and main diagnosis code at which most falls occurred were analyzed.

Key Words : Diagnostic Code, Damaged extraneous code, Data Analysis, Falling, W code

논문 23-16-06-533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jkiiect)’23-12, Vol.16 No.6

http://dx.doi.org/10.17661/jkiiect.2023.16.6.533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
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in 2023 (2022RIS-005)
*Dept. of Medical Managemen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ept. of Biomedical I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Biomedical I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wlsgud0201@cku.ac.kr)
Received November 30, 2023         Revised December 09, 2023        Accepted December 21, 2023 



534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서 낙상과 관련된 보고는 

2018년 4,224건 45.7%, 2019년 5,293건 44.4%로 

환자안전 사건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2][3]. WHO에 따르면 낙상은 의도하지 않은 손상

으로 인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

으며 낙상은 예방이 가능한 손상의 영역 중 하나이지

만, 예방하지 못한 낙상은 치명적인 손상 및 사망에까

지 이를 수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중보건에

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4][5]. 낙상은 연령, 

성별, 질병, 약물 등 개인의 특성과 미끄러운 바닥, 부

적절한 신발 및 조명, 정리되지 않은 전선, 계단, 바닥

의 턱 등 물리적 환경 등과 관련이 있으며[6], 이들 중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낙상을 유발하게 된다[7].

2021년 기준 추락·낙상, 운수사고 등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암으로 입원한 환자보다 더 많다는 조

사 결과가 나왔다. 손상에는 추락·낙상, 운수사고, 부

딪힘, 자상, 불·화면·열, 중독 등이 있는데, 이 중 추

락·낙상이 절반에 가까운 47.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손상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은 추락·낙상, 운수사고를 

당한 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8].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최소 2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게 되

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더 큰 허약감과 기능적인 쇠퇴

를 가져와 반복적인 낙상을 유발하여 이환율 및 사망

률까지도 높아지게 된다[9]. 노인 낙상은 질환 및 노화

와 관련된 신체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기타 사회경제

적 요인 등 여러 위험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

과로 발생한다[10].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낙상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낙

상사고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

발하다. 고령환자의 낙상 환자 중 남성이 85.9%를 차

지하고, 70세이상 연령균이 80.3%인 것을 고려하여 

초고령 노인을 위한 낙상 예방 전략이 요구된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12].

1.2 연구 목적

낙상을 분류하는 것은 낙상을 예측하고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A기관 의료정보

관리 부서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

일 2년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낙상으로 병원에 방문

한 환자를 입·퇴원일, 성별, 연령, 장소별로 분석을 진

행했다. 또한, 낙상 코드별로 발생 빈도수를 분석했다. 

낙상 코드 발생 빈도수를 확인하여 코드별 발생 원인

을 분석하고 추후에 이 논문을 선행 연구로 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항목

보건복지부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원손

상심층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A 기관의 Electric 

Medical Record(EMR)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항

목을 추출했으며, 데이터 항목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 항목에는 환자정

보, 내원정보, 질환 및 치료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주

진단 1건과 부진단 20건은 세계보건기구의 ICD-10

의 한국버전인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로 구성되어 있

다[13]. 주처치 및 부처치 21건 항목은 미국에서 사용

하는 ICD-9-CM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14].

2.2 분석대상자 선정 기준

분석을 위해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A 기관에서 

2020~2021년의 2년간의 환자 데이터를 받았으며, 

전체 퇴원환자에서 손상외인코드를 확인 후 낙상환자

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항목의 손상외인코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98명, 2021년 82명 총 180명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엑셀의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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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2021 낙상코드 연령별 빈도
Table 1. Frequency of fall Codes 2020-2021 by age

3. 연구결과

3.1 낙상환자 비율 분석

2020년 사고환자 244명에서 낙상환자는 99명으로 

사고환자 중 낙상환자 비율은 40.5%이었다. 그중 남

자의 비율은 52명, 여자의 비율은 47명으로 나타났

다. 2021년 사고환자 203명에서 낙상환자는 83명으

로 사고환자 중 낙상환자 비율은 40.8%이었다. 남자

의 비율은 39명, 여자의 비율은 4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남자 49%, 여자 51%로 여자환자가 조

금 더 많았다. 또한, <표 1>과 <그림 1>을 보면 연령분

포는 50대와 7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9세 이

하도 8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20-2021년 낙상환자 수

Fig. 1. Number of Fall Patients 2020-2021

 

3.2 손상외인코드에 따른 낙상환자 분석

3.2.1 분석할 손상외인코드 선정

<표 1>을 보면 2020-2021년 2년간의 자료에서 낙

상환자인 W00 ~ W19의 환자는 총 182명으로 동일 

면상에서의 기타 낙상인 W18 환자 75명으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또한, 걸림 및 헛디딤, 미끄러짐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인 W01 환자 36명으로 두 번째

로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단에서의 낙상인 W10 

환자가 21명,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인 W13 

환자가 1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18, W01, W10, W13 손상외인코드를 분석하였다.

3.2.2 손상외인코드에 따른 낙상환자 분석

2020년, 2021년 손상외인코드 별 연령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W18의 손상외인코드가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W01의 손상외인코드가 36명, W10의 손상

외인코드가 21명, W13의 손상외인코드가 12명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인한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2020

년 243명의 데이터, 2021년 203명 데이터를 제공받

은 후 분류하여 낙상 환자 2020년 99명의 데이터, 

2021년 83명 데이터로 총 182명을 분석하였으며, 

W18, W10, W13, W01의 주진단코드 분류를 진행하

였다. <그림 2>를 보면 W18은 동일 면상에서의 기타 

낙상으로 2020년 38명, 2021년 37명으로, 70대에서 

여성 14명, 남성 8명 총 2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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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대 이하 5명, 40대와 50대 8명씩 주로 40대

에서 80대 고령층에 많이 분포되었다.

그림 2. W18 손상외인코드 별 연령대

Fig. 2. W18 Age range by damaged external code

손상외인코드 W18에서 발견된 주진단코드는 <그

림 3> 그래프와 같이 24건으로 S72 14건, Z47 12건, 

S22와 S06 8건, S42 4건로 나타났으며, S82, S52, 

S62, S66 각 2건, I61, M84, A41, K85, K74, I63, 

N20, H49, K52, S05, M25, S63 각 1건으로 나타났

다. S72는 대퇴골의 골절이며, Z47은 정형외과적 추

적치료이다.

그림 3. W18 주진단코드

Fig. 3. W18 Main diagnostic code

<그림 4> 그래프를 보면 W01은 걸림 및 헛디딤, 

미끄러짐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으로 2020년 

18명, 2021년 18명으로, 70대에서 여성 6명, 남성 3

명 총 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대 이하 2명, 

50대 8명, 60대 6명으로 주로 50대에서 80대 고령층

에 많이 분포되었다.

그림 4. W01 손상외인코드 별 연령대

Fig. 4. W01 Age range by damaged external code

손상외인코드 W01에서 발견된 주진단코드는 <그

림 5> 그래프와 같이 36건으로 S72 14건, Z47 6건으

로 나타났으며, S06, S83, S82 각 2건과 K22, Z51, 

S01, S42, E87, S14, S52, K72, J81, C34 각 1건으

로 나타났다. S72는 대퇴골의 골절이며, Z47은 정형

외과적 추적치료이다.

그림 5. W01 주진단코드

Fig. 5. W01 Main diagnostic code

<그림 6> 그래프를 보면 W10은 계단에서의 낙상

으로 2020년 13명, 2021년 8명으로, 50대에서 여성 

5명, 남성 1명 총 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

대 이하 1명, 30대와 40대 3명, 80대 4명으로 30대 

이하는 1명으로 청년층에서 적게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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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10 손상외인코드 별 연령대

Fig. 6. W10 Age range by damaged external code

손상외인코드 W10에서 발견된 주진단코드는 <그

림 7> 그래프와 같이 21건으로 S06 5건, Z47 3건으

로 나타났으며, S72, S52, S82 각 2건, S92, S12, 

G20, S86, S63, S42, S22 각 1건으로 나타났다. S06

은 두개내손상으로 크게 뇌진탕, 경막외출혈 등이 있

다.

그림 7. W10 주진단코드

Fig. 7. W10 Main diagnostic code

<그림 8> 그래프를 보면 W13은 빌딩 또는 구조물

에서의 낙상으로 2020년 9명, 2021년 3명으로, 40

대, 60대, 70대 3명, 30대 이하 1명, 50대 2명으로 

40대~70대가 91.6%로 대부분이 고령층에 분포되었

다.

손상외인코드 W13에서 발견된 주진단코드는 <그

림 9> 그래프와 같이 12건으로 Z47 4건, S06과 S14 

각 2건으로 나타났으며, S72, S43, S02, S32 각 1건

으로 나타났다. Z47은 정형외과적 추적치료이며, S72

는 대퇴골의 골절이다.

그림 9. W13 주진단코드

Fig. 9. W13 Main diagnostic code

4. 결론 및 고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질환의 연구가 많아

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화에서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사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손상외인코드 중 낙

상에 해당되는 W00~W19를 분류한 후, 빈도수가 많

은 W01, W10, W13, W18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2021년 2년간 낙상환자는 총 182명으로 

이 중 10명 이상인 손상외인코드를 발췌하여 연령별 

인원과 성별을 분석하였다. 손상외인코드 W18은 동

일 면상에서의 기타 낙상으로 총 7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끄러짐과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변상에서의 낙상인 W01이 36명, 계단에서의 낙상인 

W10이 21명,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인 W13이 

그림 8. W13 손상외인코드 별 연령대

Fig. 8. W13 Age range by damaged exter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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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외인코드 W18은 40대~80대 중장년층에서 발

생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14명으로 70

대 여성이 동일 면상에서의 기타 낙상이 많이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W18에 대한 주진단코드

는 대퇴골의 골절인 S72가 14건, 정형외과적 추적치

료인 Z47이 12건으로 동일 면상에서 낙상이 발생한 

경우 대퇴골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손상외인코드 W01은 20대 이하 8.3%를 제외하고 

약 91.6%가 전부 40대~80대로 W18과 똑같이 중장

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진단코드도 W18와 

같이 대퇴골의 골절인 S72가 14건, 정형외과적 추적

치료인 Z47이 6건으로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도 대퇴골 골절이 가장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손상외인코드 W10은 20대 이하가 1명으로 청년층

에서 적은 발생을 보였으며, 50대 여성이 5명으로 많

이 발생하였으며, 주진단코드는 두개내손상인 S06이 

5건, 정형외과적 추적치료인 Z47이 3건로 계단에서

의 낙상은 뇌진탕이나 경막외출혈 등인 두개내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상외인코드 W13은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

상으로 40대, 60대, 70대 각 3명과 50대 2명으로 40

대~70대가 91.6%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중장년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3.3%가 남자로 다른 

낙상사고보다 남녀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W13의 주진단코드는 Z47 정형외과적 추적치료

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S06과 S14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손상으로 퇴원한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손상외인코드 중 낙상환자 코드만 분류하여 낙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성별, 연령과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주진단코드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낙상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손상외인코드와 주진단

코드의 관계를 분석하는 예측모델을 개발 진행하고 있

으며, 연구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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